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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야구에서 새로운 승률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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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접수, 2011년 11월 채택)

요 약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팀순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비합리적인 일본식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팀순위 결
정 방식들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승률 계산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식들과 제안된 방식을 과

거와현재의한국프로야구자료에적용하여그결과를관찰하였다.

주요용어: 한국프로야구, 팀순위, 승률, 무승부, 순위상관계수.

1. 서론

1982년에 출범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2011년의 모든 경기를 끝냄으로써 30번째의 시즌을 마쳤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출범 당시 6개이던 구단
은 8개로 늘었고 현재 제 9구단 창단이 확정된 상태이며, 제 10구단 창단 가능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
다. 선수는 출범 당시의 약 140명에서 약 480명으로 늘었으며, 1982년에 144만 명이던 관중은 2011년

에는 사상 최초로 680만 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관중증가세는 폭발적이어서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에 따른 입장 수입의 증가와 관련 산
업의 발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선수들의 기량과 각종 기록의 측면에서도 초창기에 비

해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에서의 우리나라 야구의 위상 제고도 위와 같은 총체적 발
전에힘입은바가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30년이 지나도록 숱한 논란 속에 여러 방향을 전전하며 확고한 정

책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정규리그 팀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출범

당시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무승부제외승률제로시작한팀순위결정방식은그후무승부포함승률제,

다승제, 순수승률제등을오락가락하다가 2011년현재다시무승부제외승률제로돌아와있는상태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포스트시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규리그 3위 팀과 4위 팀이 5전

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준플레이오프의 승자가 정규리그 2위 팀과 5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

프를 벌이며,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정규리그 1위 팀과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를 치름으로써 그 해의
챔피언이 결정된다. 이러한 포스트시즌 진행 방식을 보면 정규리그 1위 팀이 2위 팀보다, 그리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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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01년의 정규리그 성적

순위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1 삼성 133 81 0 52 0.609

2 현대 133 72 4 57 0.558

3 두산 133 65 5 63 0.508

4 한화 133 61 4 68 0.473

5 기아 133 60 5 68 0.469

6 LG 133 58 8 67 0.464

7 SK 133 60 2 71 0.458

8 롯데 133 59 4 70 0.457

팀이 3, 4위 팀보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정규리그 팀순위 결정 방식은 그 해의 챔피언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정규리그 팀순위 결정 방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11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담겨 있다. 이제 여러 방식들의 장점만 조합하여 만든 방식을 사용함으

로써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끝낼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팀들의 승률을 새로운 공식으로 계산함으로

써정규리그순위를결정하는, 합리성과흥행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새로운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승률과 승패모형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조영석과 조용주 (2005), 김용태와 이장택 (2006), 조영석 등 (2007), 이장택과 김용태

(2007), 이장택과조현식 (2009) 등이다.

2. 기존의 팀순위 결정 방식에 관한 고찰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될 방식의 개념 설명을 위한 예비 단계의 의미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사용
된 적이 있는 팀순위 결정 방식들의 개념과 장단점을 간략히 논의한다. 김혁주와 이현정 (2011)에도 일

부유사한내용이나와있다.

2.1. 무승부제외승률제 (1982∼1986년, 1998∼2002년, 2005∼2008년, 2011년)

이것은 2011년 현재 사용되고 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방식이며, 팀의 승률을 다음과 같은 공

식으로계산한다.

승률 =
승수

승수 + 패수
.

이 방식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일본식 승률제라고도 하는데, 상위 팀 중 승패를 확실히

가린 팀보다 무승부가 많은 팀을 유리하게 하는(예컨대 10전 9승 1패인 팀보다 1승 9무인 팀이 앞서게

되는)문제점을갖는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 표 2.1에는 무승부제외승률제가 사용된 2001년의 정규리그 성적
이 나와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승부 경기 수가 0경기(삼성)에서 8경기(LG)에 이르기까지 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삼성은 133경기를, 그리고 LG는 불과 125경기만을 한 것처럼 되

어버리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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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무승부제외승률제 하에서 승률과 승차가 역전된 상황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승차

A 133 76 10 47 0.618

B 133 82 0 51 0.617 −1.0

표 2.3. 2011년 8월 22일의 상황

공식 순위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다승제 순위

1 삼성 101 60 2 39 0.606 2

2 SK 96 53 0 43 0.552 3

3 기아 111 61 0 50 0.550 1

4 롯데 102 52 3 47 0.525 4

5 LG 98 48 0 50 0.490 5

6 두산 95 41 2 52 0.441 7

7 한화 100 43 1 56 0.434 6

8 넥센 95 37 0 58 0.389 8

이렇게똑같은수의경기를하고도팀마다다른수의경기를한것처럼만들어버리는무승부제외승률제

는여기에서파생되는또다른문제점을야기한다. 승률과승차의역전현상이그것이다. 표 2.2는정규
리그가 끝난 뒤 승차에서 B팀에 1경기 뒤진 A팀이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승률과 순위에서 B팀에 앞서

는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승부제외승률제의 그 밖의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혁주
(2001)에나와있다.

2.2. 무승부포함승률제 (1987∼1997년)

이것은팀의승률을다음과같은공식으로계산하는방식이다.

승률 =
승수+무승부수× 0.5

경기수
.

이 방식은 무승부 경기를 양 팀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승수가 패수보다 많은

팀이무승부를추가하면승률이낮아지게하고패수가승수보다많은팀이무승부를추가하면승률이높

아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제외승률제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규리그 종료
후 무승부제외승률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률과 승차의 역전 현상이 무승부포함승률제에서는 절대 일

어나지 않는다(부록에 이 내용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2무승부와 1승1패를 동등하게 취

급하므로, 승리에대한강한열망을고취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2.3. 다승제 (2003∼2004년)

팀들의경기수에관계없이승수가많은팀을무조건상위에올려놓는방식이다. 이방식은무승부가많

은 팀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방식이므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욕을 고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로

연기되는 경기가 많은 경우 팀간 경기 수의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어 중간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시즌 중 실질적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을 오랫

동안선두에올려놓음으로써다승제는문제점을드러냈다 (김혁주, 2004, p.1771).

표 2.3은 2011년 8월 22일 현재의 상황이다. 경기를 가장 많이 치른 기아(111경기)와 가장 적게 치른

두산(95경기, 넥센도 마찬가지) 간의 차이가 16경기나 된다. 만일 2011년에 다승제를 사용했다면 1위

삼성에승률이 0.05 이상뒤지는 3위기아가선두를달리는어색한상황이되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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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수승률제 (2009∼2010년)

김혁주 (2004, 2007)에의해제안된것으로, 다음과같이정의된승률에따라순위를정하는방식이다.

승률 =
이긴경기수

치른경기수
=

승수

승수+무승부수+패수
.

이방식의장점은다승제사용당시승리에최우선의가치를둔한국야구위원회(KBO)의방침을유지하

면서통계적으로문제가되는중간순위의왜곡현상도막아준다는것이다.

한편 이 방식은 무승부와 패배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단점을 가지며, 이 점 때문에 시행되는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김혁주와 이현정 (2011)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순수승

률제는 2009년정규리그우승팀(기아타이거즈)을정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기도했다.

3. 새로운 승률제의 제안

프로야구 출범 이래 팀순위 결정 방식이 논란 속에 여러 차례 변해 왔는데, 이 모든 논쟁은 결국 무승부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기존 방식들의, 무승부에 관한 철학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표현하면다음과같다.

(1) 무승부제외승률제: 무승부는 경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음. 9승 1패(승률 0.900)보다 1승 9무(승률

1.000)를우대.

(2) 무승부포함승률제: 1무승부는 0.5승 0.5패와같음.

(3) 다승제와순수승률제: 무승부가아무리많아도 1승만못함. 10무승부보다 1승 9패를우대.

무승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2009년의 예에서 보듯이 프로야구의 판도를 뒤흔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무승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승부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 끝장승부제일 것이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2008년에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에 비해 훨씬 얇은 선수층과 체력, 교통 등의 문제 때문에
폐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무승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1무승부를 p승 (1 − p)패로 환산하여

승률을 정의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p의 범위는 0 ≤ p ≤ 1/2인데, 이는 2무승부를 1승1패보다 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p = 1/2이면 이것은 기존의 무승부포함승률제가 되며, p = 0인 경우는 기

존의순수승률제가된다.

그러면 실제 프로야구에서 p의 값을 얼마로 정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p가 1/2에 가까

울수록 무승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p가 0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이다. p의 값으로, 개념을

단순명료하게설명할수있고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값이선택되어야할것이다. 여기서는구
체적으로 p = 1/3을추천한다. 즉승률을다음과같이정의하는것이다.

승률 =
승수+무승부수× 1/3

경기수
=
승수× 3 +무승부수

경기수× 3
.

이방식은다음과같은장점을갖는다.

(1) 승, 무, 패에 각각 1, 1/3, 0의 가중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무승부가 많은 팀보다 승부를 확실히

가린경기가많은팀을우대하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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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1년 8월 29일의 상황

공식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무승부포함승률제 제안된 승률제

순위 승률 순위 승률 순위

1 삼성 107 63 2 42 0.600 0.598 1 0.595 1

2 기아 117 64 0 53 0.547 0.547 2 0.547 2

3 롯데 108 57 3 48 0.543 0.542 3 0.537 4

4 SK 102 55 0 47 0.539 0.539 4 0.539 3

5 LG 104 50 1 53 0.485 0.486 5 0.484 5

6 두산 101 43 2 56 0.434 0.436 6 0.432 6

7 한화 106 45 2 59 0.433 0.434 7 0.431 7

8 넥센 101 41 0 60 0.406 0.406 8 0.406 8

표 3.2. 2001년의 정규리그 팀순위

공식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무승부포함승률제 제안된 승률제

순위 승률 순위 승률 순위

1 삼성 133 81 0 52 0.609 0.609 1 0.609 1

2 현대 133 72 4 57 0.558 0.556 2 0.551 2

3 두산 133 65 5 63 0.508 0.508 3 0.501 3

4 한화 133 61 4 68 0.473 0.474 4 0.469 4

5 기아 133 60 5 68 0.469 0.470 5 0.464 5

6 LG 133 58 8 67 0.464 0.466 6 0.456 6

7 SK 133 60 2 71 0.458 0.459 7 0.456 6

8 롯데 133 59 4 70 0.457 0.459 7 0.454 8

(2) 무승부와패배에도차등을두므로순수승률제에서있었던 “무승부 = 패”라는논란이없어진다.

(3) 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하는 축구의 승점제와 개념은 유사하나, 중간 순위의 관점에서 볼
때훨씬합리적이다.

(4) 김혁주 (2004)에서 제안된 방식 중 하나인 평균승점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0과 1 사이의 값을 갖

는 승률이므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다. 평균승점제에서는 대부분 1보다 큰 값들이

나와서일반인들이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승률제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자. 표 3.1에는 2011년 8월 29일의 상황이 나와 있

다. 공식 순위는 무승부제외승률제에 의한 것이다. 무승부포함승률제와 제안된 승률제를 가정했을 때

의 승률과 순위가 역시 나와 있다. 무승부제외승률제와 무승부포함승률제에서는 3무승부가 있는 롯데

가 3위, 무승부가 없는 SK가 4위인데, 제안된 승률제에서는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무승부를 1/3승으로만인정하는제안된승률제의특성이잘반영된결과이다.

또 다른 예로 2001년의 정규리그 팀순위가 표 3.2에 주어져 있다. LG, SK, 롯데의 순위가 무승부제외

승률제(공식 순위)에서는 6, 7, 8위이고, 무승부포함승률제에서는 6, 7, 7위인데, 제안된 승률제에서는

6, 6, 8위인것을볼수있다. 이것도무승부가적은팀(SK)에제안된승률제의특성이유리하게작용한

결과이다.

이제제안된승률제를사용하는경우팀간승차는어떻게계산해야할까생각해보자. 제안된승률제는

1무승부를 1/3승 2/3패로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이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면 된다. 즉 아래의 공식으로

승차를 정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된 승차를 제안된 승률제와 함께 2011년의 정규리그 결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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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1년의 정규리그 성적과 제안된 승률제를 적용한 결과

공식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승차

제안된 승률제

순위 승률 순위 승차

1 삼성 133 79 4 50 0.612 0.604 1

2 롯데 133 72 5 56 0.563 6.5 0.554 2 6
2

3

3 SK 133 71 3 59 0.546 2.0 0.541 3 1
2

3

4 기아 133 70 0 63 0.526 2.5 0.526 4 2

5 두산 133 61 2 70 0.466 8.0 0.464 5 8
1

3

6 LG 133 59 2 72 0.450 2.0 0.449 6 2

7 한화 133 59 2 72 0.450 0.0 0.449 6 0

8 넥센 133 51 2 80 0.389 8.0 0.388 8 8

표 4.1. 2001년의 정규리그에 여러 방식들을 적용한 결과

공식
팀 경기 승 무 패 승률

무승부포함승률제 다승제 순수승률제 제안된 승률제

순위 승률 순위 순위 승률 순위 승률 순위

1 삼성 133 81 0 52 0.609 0.609 1 1 0.609 1 0.609 1

2 현대 133 72 4 57 0.558 0.556 2 2 0.541 2 0.551 2

3 두산 133 65 5 63 0.508 0.508 3 3 0.489 3 0.501 3

4 한화 133 61 4 68 0.473 0.474 4 4 0.459 4 0.469 4

5 기아 133 60 5 68 0.469 0.470 5 5 0.451 5 0.464 5

6 LG 133 58 8 67 0.464 0.466 6 8 0.436 8 0.456 6

7 SK 133 60 2 71 0.458 0.459 7 6 0.451 5 0.456 6

8 롯데 133 59 4 70 0.457 0.459 7 7 0.444 7 0.454 8

용하여나타낸것이표 3.3이다.

A팀과 B팀간의승차 =
1

2

[{(
A팀승+

A팀무

3

)
−
(
A팀패+

2

3
×A팀무

)}
−
{(

B팀승+
B팀무

3

)
−
(
B팀패+

2

3
× B팀무

)}]
=

1

2

{(
A팀승−A팀패− A팀무

3

)
−
(
B팀승− B팀패− B팀무

3

)}
제안된 승률제도 무승부포함승률제와 마찬가지로 정규리그 종료 후 승률과 승차의 역전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않는다는장점을갖는다. 이내용역시부록에증명되어있다.

4. 역대 정규리그 결과를 통한 비교

이 절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팀순위 결정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승률제를 역
대 정규리그 결과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겠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정규리그 결과에 적용한
것이 표 4.1에 주어져 있다. 공식 순위는 무승부제외승률제에 의한 것이며, 무승부포함승률제, 다승제,

순수승률제 및 제안된 승률제에 대입한 결과도 함께 주어져 있다. 다승제와 순수승률제는 정규리그 종
료후에는동일한개념을갖는제도인데, 이표에서기아와 SK의순위가다승제에서는 5, 6위가되고순

수승률제에서는 공동 5위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3년과 2004년에 적용된 다승제에는 승수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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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01년 정규리그에 대한 여러 방식들 간의 순위상관계수

제외 포함 다승 순수 제안

제외(무승부제외승률제) 1 0.992 0.929 0.892 0.990

포함(무승부포함승률제) 0.992 1 0.940 0.896 0.973

다승(다승제) 0.929 0.940 1 0.990 0.940

순수(순수승률제) 0.892 0.896 0.990 1 0.923

제안(제안된 승률제) 0.990 0.973 0.940 0.923 1

표 4.3. 역대 39개 정규리그에 대한 여러 방식들 간의 순위상관계수의 합계

제외 포함 다승 순수 제안 합계(자기자신제외)

제외(무승부제외승률제) 39 38.911 38.800 38.421 38.914 155.046

포함(무승부포함승률제) 38.911 39 38.689 38.275 38.814 154.689

다승(다승제) 38.800 38.689 39 38.712 38.912 155.113

순수(순수승률제) 38.421 38.275 38.712 39 38.588 154.320

제안(제안된 승률제) 38.914 38.814 38.912 38.588 39 155.228

은 팀들이 있는 경우 패수가 적은 팀의 순위가 앞선다는 규정이 있었던 반면, 2009년과 2010년에 적용

된 순수승률제에는 승률이 같은 팀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김혁주 (2004, 2007)가 순수

승률제를 제안할 때 승률이 같은 팀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도 제시하였으나, KBO가 이 보완 규
정없이순수승률제를도입하였다). 물론상대전적을따져서순위를결정하는규정은있었지만, 이것은

승률제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승률제를 다른 방식들과 비교할 때에는 공동 5위로 처

리하였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방식은 모두 다른 팀순위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다섯 가지 방식

에따른팀순위간의관련성을측정하기위하여순위상관계수를계산한결과가표 4.2와같다.

표 4.2를 보면, 2001년 정규리그에서 무승부제외승률제와 무승부포함승률제가 가장 유사한(순위상관계
수 0.992) 순위를 주고, 무승부제외승률제와 순수승률제가 가장 이질적인(순위상관계수 0.892) 순위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네 가지의 다른 방식들과의 순위상관계수를 종합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승률제가 다른 방식들과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다(순위상관계수의 평
균 0.957).

2001년의 경우과같은 방식으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규리그결과에 다섯 가지방식을 적용하여
그결과를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이된정규리그는다음과같이모두 39개이다.

(1) 1982년∼1988년: 전기리그, 후기리그

(2) 1999년∼2000년: 드림리그, 매직리그

(3) 1989년∼1998년, 2001년∼2011년: 단일리그

이 39개 리그 각각에 대하여 다섯 가지 방식 간의 순위상관계수를 계산한 뒤, 39개 리그 전체에 걸쳐 합
계를구한결과를표 4.3에나타냈다.

39개의 리그 중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 팀순위가 모두 일치하는 리그는 17개였다. 반면 2개 리

그(1983년전기리그와 2001년)에서는다섯가지방식이모두다른팀순위결과를주었다.

39개 리그에 걸쳐서 모두 390개의 순위상관계수가 계산되었는데, 그 중 0.9 미만인 것이 5개였다. 가

장 작은 값은 1983년 전기리그에 나온 무승부포함승률제와 순수승률제 간의 0.739였으며, 다음으로 역

시 1983년 전기리그의 무승부포함승률제와 다승제 간의 0.855 및 무승부제외승률제와 순수승률제 간의



1146 김혁주

0.855, 그리고 2001년의 무승부제외승률제와 순수승률제 간의 0.892 및 무승부포함승률제와 순수승률

제 간의 0.896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승률제와 다른 방식 간의 순위상관계수 중에는 0.9보다 작은

값이 하나도 없었으며, 가장 작은 값은 1983년 후기리그에 나온 순수승률제와의 순위상관계수 0.915였

다.

한편, 39개 리그 전체에 걸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네 가지 방식들과의 순위상관계수의 합을 구해 보니,

제안된 승률제의 경우가 155.228(평균 0.995)로 다섯 가지 방식 중 가장 큰 값을 보였다(표 4.3). 이것

은제안된승률제가기존방식들을절충하고장점만을조합하여만든방식이기때문에어느정도예견된

결과이다.

5. 결론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팀순위는 포스트시즌 대진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그 해의 챔피언을 결정하

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규리그가 단일 리그로 치러진 21개 시

즌(1989∼1998년, 2001∼2011년) 중 85.7%에 달하는 18개 시즌에 정규리그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
까지 차지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정규리그 팀순위가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정
해진다면 한국 프로야구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2011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승부제외승률제는 여

러 면에서 비합리적인 방식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있는 다른 방식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크

고작은논란의대상이되었다.

본논문에서는한국프로야구에적용할수있는새로운승률계산방식을제안하였다. 이방식은기존의

여러 방식들의 장점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며, 야구 전문가가 아닌 일반 팬들의 이성과 정서에도 쉽게 받
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 프로야구만의 독창적인
방식이될것이다.

부록

(1) 무승부포함승률제에서 정규리그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승률과 승차의 역전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증명: 정규리그에서 A팀의성적이 a승 b무 c패이고, B팀의성적이 d승 e무 f패라하자(단, a+b+c =

d + e + f). 승차의 정의에 의하면 A팀과 B팀 간의 승차는 (1/2){(a − d) + (f − c)}이다. 무승부

포함승률제에서 A팀의 승률은 (a + b/2)/N (단, N은 정규리그에서 팀당 경기수)이고, B팀의 승률은

(d+ e/2)/N이므로

(A팀의승률)− (B팀의승률) =
1

N

{
(a− d) +

b− e

2

}
=

1

N

{
(a− d) +

d+ f − a− c

2

}
=

(a− d) + (f − c)

2N

=
A팀과 B팀간의승차

N

이다. 즉 A팀과 B팀간의승률차는승차를전체경기수로나눈것과같다. 따라서위의내용이증명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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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승률제에서 정규리그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승률과 승차의 역전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
는다.

증명: 정규리그에서 A팀의 성적을 a승 b무 c패, B팀의 성적을 d승 e무 f패라 하자(단, a + b + c =

d+e+f). 제안된승률제에따라정의된 A팀과 B팀간의승차는 (1/2){(a−c−b/3)−(d−f−e/3)} =

(1/2){(a− d) + (f − c) + (e− b)/3}이다. 그런데 f − c = a+ b− d− e이므로 이것을 대입하여 간단

히하면,

승차 = (a− d) +
b− e

3

이다. 한편제안된승률제에서 A팀의승률은 (a+ b/3)/N이고, B팀의승률은 (d+ e/3)/N이므로,

(A팀의승률)− (B팀의승률) =
1

N

{
(a− d) +

b− e

3

}
=

A팀과 B팀간의승차

N

이다. 즉 A팀과 B팀간의승률차는승차를전체경기수로나눈것과같다. 따라서위의내용이증명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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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m standings in the regular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a reasonable

criterion; however, an unreasonable Japanese method is being used in Korea as of 2011.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method of computing the percentage of victorie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advantages

of the methods to determine team standings used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We also have applied

preexistent methods and suggested method to past and present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ata.

Keywords: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eam standing, percentage of victories, draw,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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